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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최근 간호 문성에 한 사회  인식의 증가로[1], 간호사는 

여성의 직업이라는 고정 념에서 벗어나 자신의 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면서 졸업 후 취업이 보장되는 간호직의 특성

으로 인해 남자 간호사는 증가하고 있다[2].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한 남자 간호사는 2010년 3,387명에서 

2015년 8,809명으로 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6년에는 

10,542명, 2017년 12,676명으로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

세[3]이나 국내 남자 간호사의 비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 여

히 낮다. 2017년 2월 한간호 회 간호신문에 따르면 2017년 

간호사 면허증을 소지한 체 간호사 359,196명  남자 간호

사는 12,676명으로 3.53%이었다[4]. 외국 남자 간호사의 비율

은 2011년 미국이 9.6%, 아일랜드 8%, 국 10% 으며[5], 

2010년 캐나다는 7.8% 다[6]. 

남자 간호사는 여자 간호사에 비해 더 자발 으로 행동하

고, 문  업무에 극 으로 참여하며, 조직에서 경력개발

에 더 많은 심을 가지고 있다[7]. 한, 남자 간호사는 자신

이 속한 조직에 계속 남아 있으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 이

직률을 감소시키며, 간호조직에서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임상 장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8]. 병원에서 근무하

는 남자 간호사는 인력과 자원이 하게 지원되는 간호근

무환경과 차  상호공정성, 보상공정성이 직무만족을 높이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9], 연 이 많을수록 직무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0]. 한, 캐나다 남자 간호사는 여와 휴

가 같은 외 보상, 자신의 업무에 한 통제력  책임, 그리

고 직장에서 문성 개발을 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자신의 

직무에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6]. 

하지만, 남자 간호사는 환자실과 응 실, 수술실 등과 같

은 간호 역에 진료지원인력(Physician assistant)으로 배치 받

는 경우가 많아 근무부서의 선택이 제한 이며, 간호사가 여

성 심의 직업이라고 인식하는 사회  분 기, 인력부족으로 

인한 과근무, 열악한 근로조건, 기 에 못 미치는 보수수

[8],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업무와 과 한 업무

[11],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간호를 거부당하는 경험으로 인한 

갈등[1], 간호부서에 한 소속감 부족  승진에 한 한계

[12] 등으로 직무에 만족하지 못하여 이직을 경험하게 된다. 

기존 국내연구에서 이직을 희망하는 남자 간호사가 74.2%이

었다[13]. 만 남자간호사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남자 

간호사의 1년 이내 이직률이 23.6%이었고, 5년 이내 이직률

은 44.7%이었다[7]. 미국에서는 졸업 후 1-4년 이내 간호직에 

종사하지 않는 신규 남자 간호사의 비율이 1992년 2.0%, 

1996년 4.6%, 2000년 7.5%로 증가하 다[14].

남자 간호사는 직무만족이나 조직몰입이 높을수록 이직의도

가 낮았으며[10], 외부취업기회가 주어지거나 역할갈등이 있

고, 조직몰입이 낮으면 이직의도가 높았다[15]. 한, 캐나다 

남자 간호사는 여와 휴가 같은 외  보상과 일정에 해 

덜 만족하고 간호사에 한 조직  지원이 다고 인지할 때, 

그리고 성차별이 있을 때 이직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 남자 간호사는 간호직을 평생직장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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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이 크고 간호 문직으로 당당히 인정받고 있어 간호 장

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간호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간호 인력

의 확보로 이어져 간호의 질  수  향상을 가져오며[16], 다

른 보건의료인과의 원만한 계를 유지하는 등 간호 문직 

발 에 기여할 것으로 기 된다[11]. 따라서 최근 임상에서 

증가하고 있는 남자 간호사의 직무만족을 높이고 이직의도를 

낮춤으로서 간호 인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연구에서는 여자 간호사를 상으로 한 연구가 

부분이었으며, 정서  소진과 사회 지지가 직무만족  이

직의도에 향을 주는 요한 요인이었다[17]. 하지만, 남자 

간호사를 상으로 정서  소진과 사회 지지에 한 연구가 

없었다. 

따라서 남자 간호사의 사회 지지, 정서  소진  직무스

트 스와 직무만족  이직의도의 련성을 악하여 직무만

족을 높이고 이직의도를 낮출 수 있는 방안 마련에 기 자료

를 제공하기 하여 본 연구를 시행하고자 한다.

연구 목

본 연구의 목 은 남자 간호사의 사회 지지, 정서  소진 

 직무스트 스가 직무만족과 이직의도에 미치는 요인을 알

아보기 함이다. 구체  목 은 다음과 같다.

• 남자 간호사의 일반  특성과 사회 지지, 정서  소진, 직

무스트 스, 직무만족, 이직의도의 분포를 악한다.

• 남자 간호사의 일반  특성과 사회 지지, 정서  소진, 직

무스트 스와 직무만족  이직의도의 차이를 악한다.

• 남자 간호사의 직무만족과 이직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

을 악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에서는 남자 간호사의 사회 지지, 정서  소진  

직무스트 스가 직무만족과 이직의도에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

기 한 서술 조사연구이다.

연구 상

본 연구에서는 한남자간호사 회에 소속된 활동 회원과 4

개 지역의 병원  의료기 에 근무하는 남자 간호사를 상

으로 본 연구의 목 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한 

남자간호사 90명이다. 본 연구 상자의 수는 G*Power 3.1 

로그램을 사용하여 표본수의 근거를 마련하 으며, 다 회귀

분석을 한 간 정도의 효과크기는 .15, 유의수 (⍺) .05, 

검정력 .95, 측변수 12개를 기 으로 산출하 을 때, 최소 

표본의 수가 89명이었다. 탈락율 10%를 고려하여 100명에게 

설문조사를 의뢰하 으며, 설문조사에 응답자 수는 최종 90명

이었다.

연구 도구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일반  특성인 연령, 학력, 결혼상태, 

건강상태, 소속, 직 , 총 임상경력, 연 , 근무형태와 사회

지지 8문항, 정서  소진 9문항, 직무스트 스 24문항으로 구

성된다. 그리고 종속변수는 직무만족과 이직의도이다. 

사회 지지

본 연구에서는 사회 지지를 측정하기 하여 Ko [18]가 

개발한 사회 지지 측정도구를 사용하 으며, 상사의 지지 4

문항, 동료의 지지 4문항으로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구는 ‘  그 지 않다’ 1 에서 ‘매우 그 다’ 5  likert

로 측정하 고, 수가 높을수록 사회 지지가 높음을 의미한

다. 도구의 신뢰도는 Ko [18]의 연구에서 상사지지 Cronbach’s 

α는 .85, 동료지지 Cronbach’s α는 .78이었고, 본 연구에서 상사

지지 Cronbach’s α는 .87, 동료지지 Cronbach’s α는 .76이었다.

정서  소진

본 연구에서는 정서  소진을 측정하기 해 Kang과 Kim 

[19]이 개발한 말라크 소진 측정도구를 사용하 으며, 정서  

소진을 측정하는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구는 ‘  없

음’ 0 에서 ‘매일’ 6  likert로 측정하 고, 수가 높을수록 

정서 으로 지쳐있다는 의미이다. 도구의 신뢰도는 Kang과 

Kim [19]의 연구에서 정서  소진의 Cronbach’s α는 .91이었

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3이었다.

직무스트 스

본 연구에서는 직무스트 스를 측정하기 하여 Chang [20]

이 개발한 단축형 한국인 직무스트 스 측정도구를 사용하

으며, 도구는 직무요구, 직무자율성 결여, 직무불안정, 계갈

등, 조직체계, 보상부 , 직장문화 7개 하부요인으로 총 24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구는 ‘  그 지 않다’ 1 에서 

‘매우 그 다’ 5  likert로 측정하 고, 수가 높을수록 직무 

스트 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Chang [20]의 

연구에서 하부요인별 Cronbach’s α는 .51～.82었고, 본 연구에

서 Cronbach’s α는 .81이었다.

직무만족



남자 간호사의 사회 지지, 정서  소진  직무스트 스가 직무만족과 이직의도에 미치는 요인

가정간호학회지 25(2), 2018년 8월 177

본 연구에서는 직무만족도를 측정하기 하여 Lee [21]가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 으며, 도구는 여, 조직, 직무자체, 

상사, 동료, 개인  발  등 총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

구는 ‘매우 불만족 한다' 1 에서 '매우 만족한다' 5  likert로 

측정되었고, 수가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높음을 의미한다. 

Lee [21]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1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4이었다. 그리고, ‘ 재 직무에 만족하십니

까?’에 해 ‘ ’, ‘아니요’로 질문하여 남자 간호사의 재 

직무만족률을 측정하 다. 

이직의도

본 연구에서는 이직 의도를 측정하기 하여 Park [22]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 으며, 총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구는 ‘  그 지 않다’ 1 에서 ‘매우 그 다’ 5  likert

로 측정하 고, 수가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Park [22]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8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8이었다. 그리고, ‘1년 이내에 이직의도가 있

습니까?’에 해 ‘ ’, ‘아니요’로 질문하여 남자 간호사의 1

년 이내 이직의도율을 측정하 다.

자료 수집 방법

자료 수집기간은 2017년 04월 10일부터 2017년 05월 29일

까지 이루어졌다. 연구자는 설문조사 에 한남자간호사

의회 회장과 병원  의료기  남자 간호사 표에게 화  

면 면 방법으로 연구의 목 과 방법, 개인정보와 비 보장에 

해 설명을 하고 설문조사에 조를 구하 으며, 온라인 설

문지 맨 앞장에 연구의 목 과 방법, 개인정보와 비 보장을 

설명하고 동의한 사람에게 온라인 설문조사 사이트와 연결되

도록 URL을 클릭하여 설문에 참여 하도록 하 다.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통계 로그램은 SPSS 18.0이다. 분석방

법은 남자 간호사의 일반  특성과 직무스트 스, 정서  소

진, 사회 지지, 직무만족, 이직의도의 분포를 알아보기 하

여 빈도분석을 실시하 다. 일반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과 

이직이도의 차이는 t-test, ANOVA로 분석하 으며 ANOVA 

분석 후 평균비교는 사후검정 Scheffé test로 분석하 다. 사회

지지와 정서  소진, 직무스트 스, 직무만족, 이직의도의 

련성을 악하기 하여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을 

실시하 다. 마지막으로 남자 간호사의 직무만족과 이직의도

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해서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 다.

윤리  고려

본 연구는 연구자가 소속된 학의 연구윤리심의 원회의

(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을 얻었다(생명윤리 2017-14). 

연구 상자에게 본 연구의 목 과 방법을 설명하고, 상자의 

자발 인 의사에 의해 참여하고 상자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거부하거나 단할 수 있음을 사 에 설명한 후, 

연구를 진행하 다. 

연구 결과

일반  특성  사회 지지, 정서  소진, 직무스트 스, 

직무만족, 이직의도의 분포

 

연구 상자는 28세 미만이 45명(51.1%), 28세 이상이 44명

(48.9%)이었다. 교육 형태의 경우, 4년제 졸업이 76명(85.4%)

으로 가장 많았고, 3년제 졸업이 11명(12.4%), 학원 졸업 

이상이 2명(2.2%)순이었다. 결혼상태는 미혼 75명(84.3%), 기

혼 14명(15.7%)이었다. 건강상태의 경우, ‘건강한 편이다’가 

51명(56.7%), ‘보통이다’가 29명(32.2%), ‘건강하지 못한 편이

다’가 10명(11.1%)이었다. 소속의 경우, 간호부는 77명(86.5%), 

진료부는 12명(13.5%)이었고, 총 임상경력의 경우 12개월 미

만이 27명(30.0%), 12개월 이상에서 36개월 미만이 29명

(32.2%), 36개월 이상 34명(37.8%)이었다. 직 는 일반간호사

가 67명(75.3%), 담간호사(Physician Assistant, 이하 PA) 19

명(21.3%), 간호 리자 이상 3명(3.3%) 이었다. 연 은 3600

만원 미만이 46명(51.1%), 3600만원 이상에서 5,000만원 미만

이 31명(34.4%), 5,000만원 이상이 13명(14.4%)이었고, 근무형

태의 경우, 교 근무가 52명(58.4%), 근무시간 고정이 36명

(40.4%)이었다. 

사회 지지 수의 경우, 상사지지 평균 수는 12.7 이었

고, 동료지지 평균 수는 13.4 이었다. 정서  소진 수는 

평균 26.1 이었으며, 직무스트 스 수는 평균 72.6 이었

다. 직무만족 수는 평균 21.8 이었고, 이직의도 수는 평

균 12.7 이었다. 그리고, 남자 간호사가 재 자신의 직무에 

만족하는 비율은 46.7%이었고, 1년 이내 이직 의도 비율은 

62.2%이었다(Table 1).

일반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과 이직의도의 차이

연구 상자의 직무만족은 일반  특성  건강상태(F=4.04, 

p=.021)와 근무형태(t=.36, p=.057)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사후분석에서, 건강상태가 좋은 남자 간호

사는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남자 간호사보다 직무만족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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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90)

Variables  Category n(%), M±SD Min-Max

Age(years)  < 28 46(51.1)
 ≥ 28 44(48.9)

Education  College (3 year) 11(12.2)
 Bachelor (4 year) 77(85.6)
 Master degree 2(2.2)

Marital status  Yes 14(15.6)
 No 76(84.4)

Healthy status  Healthy 51(56.7)
 Moderate 29(32.2)
 Not healthy 10(11.1)

Clinical career(month)  < 12 27(30.0)
 12-35 29(32.2)
 ≥ 36 34(37.8)

Wage(10,000won/year)  < 3,600 46(51.1)
 3,600-5,000 31(34.4)
 > 5,000 13(14.4)

Affiliation  Nursing department 77(85.6)
 Medical department 13(14.4)

Position  Staff nurse 68(75.6)
 Manager 3(3.3)
 Physician Assistant 19(21.1)

Shift status*  Shift work 52(58.4)
 Full-time employment 37(41.6)

Job stress 70.3±9.9 40.00-93.00

Social support
 Supervisory support 12.7±3.3
 Coworker support 13.4±3.0

Emotional exhaustion 26.1±10.2 5.00-51.00
Job satisfaction 21.8±4.68
Intention to leave 12.7±3.7

Current Job satisfaction
 Yes 42(46.7)
 No 48(53.3)

Intention to leave within 1 year
 Yes 56(62.2)
 No 34(37.8)

* Variables of shift status had 1 missing cases.

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상자의 이직의도는 일반  특성  건강상태(F=3.08, 

p=.051)와 근무형태(t=.55, p=.061)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사후분석에서, 건강상태가 보통인 남자 간

호사는 건강상태가 좋은 남자 간호사보다 이직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상사지지, 동료지지, 정서  소진, 직무스트 스, 

직무만족, 이직의도의 련성

직무만족은 정서  소진과 유의한 부의 상 계(r=-.53, 

p<0.01), 직무스트 스와 유의한 부의 상 계(r=-.71, p<0.01), 

사회 지지  상사지지는 유의한 정의 상 계(r=.54, 

p<0.01)를 나타냈다. 이직의도는 정서  소진과 유의한 정의 

상 계(r=.62 p<0.01), 직무스트 스와 유의한 정의 상

계(r=.57, p<0.01)를 나타냈다(Table 3).

남자 간호사의 직무만족과 이직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상자의 직무만족과 이직의도에 미치는 요인을 확인

하기 해 일반  특성  유의한 차이가 있는 변수(소속, 건

강상태)와 상 계가 있는 변수(직무스트 스, 상사의지지, 

동료의지지, 정서  소진)를 이용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  독립변수에 한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증하

는데 잔차의 등분산성, 정규분포성, 다 공선성 진단분석 결

과, 직무만족과 이직의도는 공차한계(tolerence)가 0.44-0.91로 

0.1 이상이었고, 분산팽창인자(VIF)는 1.10-2.26으로 10 이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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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ifferences of Job Satisfaction and Intention to Leav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90)

Variables Job satisfaction t or F (p) Intention to leave t or F (p)

Age
.09(.922) 1.85(.826)  < 28 21.87±4.60 12.74±3.86

  ≥ 28 21.77±4.81 12.57±3.46
Education 

2.56(.083) 1.64(.201)
  College (3 year) 24.73±4.10 10.82±3.74
  Bachelor (4 year) 21.39±4.61 12.90±3.63
  Master degree 22.50±7.78 13.50±2.12
Marital status

.78(.253) .07(.149)  Yes 23.14±5.83 11.36±3.93
  No 21.58±4.44 12.89±3.57
Healthy status

4.03(.021) 3.07(.051)
  Healthy 22.94±4.25 11.84±3.75
  Moderate 20.76±4.87 13.79±3.23
  Not healthy 19.20±4.87 13.50±3.54
Clinical career(month)

.22(.803) 2.59(.080)
  < 12 22.07±5.36 11.78±4.02
  12-35 21.34±3.99 13.86±3.22
  ≥ 36 22.03±4.75 12.32±3.52
Wage(10,000won/year)

.76(.470) 1.86(.161)
  < 3,600 21.41±5.14 12.78±3.42
  3,600-5,000 21.84±4.41 13.19±3.82
  > 5,000 23.23±3.44 10.92±3.80
Affiliation

2.34(.154) 2.80(.391)  Nursing department 21.53±4.78 12.79±3.76
  Medical department 23.54±3.73 11.85±2.94
Position

.99(.375) 1.05(.355)
  Staff nurse 21.56±4.94 12.94±3.63
  Manager 20.00±5.29 13.00±4.58
  Physician Assistant 23.05±3.47 11.58±3.59
Shift status

.36(.057) .55(.061)  Shift work 21.06±4.66 13.31±3.40
  Full-time employment 22.97±4.58 11.84±3.86

<Table 3> Correlation of Social Support, Emotional exhaustion, Job Stress, Job Satisfaction, Intention to Leave (N=90)

Emotional 
exhaustion

Job stress
Supervisory 

support
Coworker
support

Job 
satisfaction

Intention to 
leave

Emotional exhaustion 1
Job stress .632** 1
Supervisory support -.299** -.540** 1
Coworker support -.329** -.330** .151 1
Job satisfaction -.529** -.705** .538** .296** 1
Intention to leave .614** .564** -.373** -.339** -.671** 1

** p<0.01.  

보여 다 공선성의 문제가 존재하지 않았다. 잔차분석 결과, 

Durbin Watson 검정결과는 직무만족이 1.865, 이직의도가 1.740

으로 2에 가까워 모형의 오차항 간에 자기상 성이 없는 것

으로 나타나 잔차의 등분산성과 정규분포 가정을 만족하 다. 

남자 간호사의 직무스트 스(β=-.44, p<.001)와 상사의 지지

(β=.23, p=.011)는 직무만족에 향을 주는 요인이었고, 이 모

형의 설명력은 53.2%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서  소진(β=.35, 

p<.001)이 이직의도에 향을 주는 요인이었고, 이 모형의 설

명력은 42.8%로 나타났다(Table 4). 

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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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Factors affecting Job Satisfaction and Intention to Leave of Male Nurses (N=90)

Job Satisfaction Intention to Leave

β t p β t p
Shift Status .05 .59 .558 -.05 -.54 .589
Health status -.12 -1.56 .124 .10 1.13 .264
Supervisory support .23 2.60 .011 -.12 -1.28 .205
Coworker support .09 1.03 .307 -.17 -1.82 .072
Emotional exhaustion -.12 -1.100 .275 .35 3.01 .004
Job stress -.44 -4.03 .000 .20 1.63 .108

F 17.67 11.97
p <0.01 <0.01
R2 .564 .467

Adj R2 .532 .428

본 연구에서 남자 간호사의 직무만족 평균 수는 5  만

에 평균 3.12 으로 기존연구에서 남자 간호사의 직무만족 평

균 수인 5  만 에 평균 2.92～3.06 보다 다소 높은 편이

었다[10,13]. 그리고, 본 연구에서 직무만족을 측정하는 7개 

항목의 평균 수는 5  만 에 평균 2.76～3.50 이었는데, 직

무만족 항목  “우리 병원에서 최근에 성취한 업 이나 승

진․승 에 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의 평균 수가 

2.76 으로 가장 낮았다. 이런 연구결과는 직무만족 항목  

승진 항목 수가 2.34 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난 기존 

연구결과와 일치한다[10]. 본 연구에서 이런 연구결과가 나타

난 이유는 남자 간호사의 평균 임상경력이 36개월로 짧았고, 

36개월 미만의 임상경력을 가진 남자 간호사의 비율이 62.2%

를 차지하기 때문에 승진  승 에 한 심이 상 으로 

었을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기존 연구에서 남자 간호사는 

보상에 한 공정성이 직무만족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났기 때문에[9] 남자 간호사의 임상경력을 고려한 승진  보

상에 한 기회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리체계를 갖추어져

야할 것으로 단된다.

한 남자 간호사는 직무만족이 낮으면 조직을 떠나고자하

는 이직의도가 높았는데[23], 본 연구에서 재 자신의 직무

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남자 간호사의 비율이 46.7%로 반이

상이 재 자신의 직무에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자 

간호사의 직무만족에 향을 주는 요인  하나는 직무스트

스이었다. 이런 연구결과는 여자 간호사를 상으로 한 기

존 국내연구에서 직무스트 스가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낮아진

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 다[24, 25]. 하지만, 남자 간호사의 

직무만족과 직무스트 스에 한 연구는 없었다. 다만, 기존 

국외연구에서 남자 간호사의 직무스트 스가 어들면 소진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더 나아가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

상시킨다고 보고하 다[26]. 

한, 본 연구에서 남자 간호사의 직무만족에 향을 주는 

직무스트 스의 항목별 평균을 보면,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해야 한다.”의 평균 수가 3.72 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나의 업무량과 작업 스 을 스스로 조 할 수 있다.”와 

“업무 수행 에 충분한 휴식이 주어진다.”의 평균 수가 

3.41 으로 높았다. 즉 남자 간호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서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요하며, 여러 가지 업무를 효율

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충분한 휴식을 제공할 수 있

는 방법을 개발하여 용함으로써 직무스트 스를 낮추고 더 

나아가 직무만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직무만족에 향을 주는  다른 요인

은 사회 지지  상사지지이었다. 이런 연구결과는 여자 간

호사를 상으로 한 기존 국내외 연구결과와 일치하 는데, 

여자 간호사를 상으로 한 국내연구에서 사회 지지가 높을

수록 직무만족이 높았고[27], 포르투칼 간호사를 상으로 한 

국외연구에서 상사와 동료의 지지가 직무만족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28]. 남자 간호사는 여자 심의 간호조직에

서 소외되어 여자 간호사와의 계형성과 의사소통의 어려움

을 가지고 있어서 직무만족이 하되고 이직이 높다고 하

다[11,12]. 따라서, 간호 리자는 남자 간호사가 근무하는 간

호조직에서 동료들과의 원만한 인 계를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등을 개발하여 용함으로써 직무만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남자 간호사의 사회 지지

에 한 연구가 없어서 추가연구가 필요하다고 단된다.  

본 연구에서 남자 간호사의 이직의도 수는 5  만 에 

평균 2.87～3.38 이었다. 이런 연구결과는 기존 연구결과보다 

이직의도 수가 다소 낮았는데, 남자 간호사의 이직의도 평

균 수는 5  만   3.58 이었다[10]. 한, 본 연구에서의 

남자 간호사가 1년 이내 이직의도율은 62.2%이었다. 기존연구

에서 만 남자간호사의 1년 이내 이직률은 23.6%이었는데

[7], 만 남자 간호사보다 우리나라 남자 간호사의 1년 이내 

이직의도율이 약 2.6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남자 간호사의 이직의도에 향을 주는 요인

은 정서  소진이었다. 이런 연구결과는 여자 간호사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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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한 기존 연구에서 정서  소진이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높았다는 기존 연구결과와 일치하 다[17]. 정서  소진은 정

서 으로 매우 지쳐있다는 의미이며, 병원에서 간호사의 소진

에 심을 갖는 이유는 직업에 한 만족도를 낮추고, 이직의

도를 높이는 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19]. 본 연구에서 남

자 간호사의 정서  소진은 평균 26.1 이었다. 의료인에게 

고 소진(High-Burnout)은 ‘육체노동자의 공식  기 에 의한 

정서  소진 수가 27  이상’일 경우이다[29]. 이 기 에 의

하면, 한국 병원에서 근무하는 남자 간호사는 고 소진

(High-Burnout)은 아니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하면 정서 으로 

지쳐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간호사의 성별을 구분하지는 

않았지만, 8개 나라의 54,738명 간호사를 상으로 한 기존연

구[30]에서 간호사의 정서  소진 수는 미국 22.00, 캐나다 

20.40, 국 19.70, 독일 14.40, 뉴질랜드 19.80, 일본 25.00, 

러시아 15.10, 아르메니아 8.40 이었는데, 이 연구결과와 비

교해볼 때 한국 남자 간호사의 정서  소진 수는 높은 편

이었다. 즉 남자 간호사의 직무스트 스가 어들면 소진이 

감소하기 때문에[26] 직무스트 스를 여주는 방안을 개발하

여 용함으로써 정서  소진을 감소시켜 이직의도를 일 

수 있을 것이라고 단된다.

본 연구의 한계 은 첫째, 연구 상자 수가 어서 일반화

하기 어렵다. 둘째, 병상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연구 상을 

선정하여 향후 병상규모와 병원종별에 따른 추가 연구가 필

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남자 간호사의 직무만족을 높이고 이직의도를 

일 수 있는 요인을 밝 내어 남자 간호사가 병원에서 요

한 간호인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 자료를 

제공하기 하여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남자 간호사가 재 자신의 직무에 만족하

는 비율이 46.7%이었고, 1년 이내 이직할 의도가 있는 비율

이 62.2%이었다. 즉 남자 간호사의 직무만족율은 낮았고 1년 

이내 이직률은 높았다. 그리고, 남자 간호사의 사회 지지  

상사지지와 직무스트 스가 직무만족에 향을 주었고, 정서

 소진이 이직의도에 향을 주었다. 

이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남자 간호사의 

직무만족을 높이고 이직의도를 낮추기 해 다음과 같이 제

언한다. 첫째, 남자 간호사가 동료들과의 원만한 인 계를 

유지하도록 간호조직에서 간호 리자의 역할을 확 ․강화해

야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남자 간호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해주고, 충분한 휴식을 제공하는 

등 직무스트 스를 일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이 개발되어 

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직무스트 스를 이면 

직무만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정서  소진을 감소시키고, 정

서  소진을 감소시키면 이직의도를 일 수 있으므로 향후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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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s Affecting Social Support, Emotional Exhaustion and Job 
Stress on Job Satisfaction and Intention to Leave of Male Nurses

Kang, Jeong Hee1)

1)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U1 University

Purpose: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emotional exhaustion and job 
stress job satisfaction and intention to leave of male nurses. Method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90 male 
nurses working in hospitals, and data analysis was performe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o examine factors 
affecting job satisfaction and intention to leave. Results: The current job satisfaction rate of male nurses was 
52.8%, and the rate of intention to leave within one year was 38.2%. Job satisfaction was lower for male nurses 
as job stress was higher(β=-.44), p<.001), and the higher the supervisory support in social support, the higher the 
job satisfaction(β=.23), p=.011). The higher the emotional exhaustion, the higher the intention to leave(β=.35, 
p<.001). Conclusion: In order to maintain male nurses as important nursing staff in hospitals, various policy are 
needed to reduce the job stress of male nurses and to increase job satisfaction by lowering job stress and to 
reduce the intention to leave by reducing emotional exhau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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